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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수년 전에 저는 속도위반 티켓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.  보험료가 오를 것을 염려하여 교통위반자 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.  요새 티켓을 받으면 벌금은 벌금대로 물로 교통위반자 학교의 등록금도 지불해야 합니다.

위반자 학교에 등록을 마치고 나서 첫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각자를 소개하고 어떤 연유로 티켓을 받게 되었는가를 다른  수강자들에게 말하는 기회를 교사가 주었습니다.  물론 속도위반자가 제일 많았습니다.  그런데 구 중에서 한 사람이 말해준 티켓의 동기를 잊을 수가  없었습니다.  그는 “일단 정지’의 표시가 있는 곳에서 완전 정지를 하지  않아서 티켓을 받았는데 티켓을 띤 경찰관은 자기와 친한  바로 옆집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 그렇게 말하면서 조끔도 그 경관을 비웃거나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. 아무리 준법정신이 강한 미국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공과 사가 분명한 미국인들의 정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. 만일에 신호를 위반한 사람과 옆집에 사는 경관이 한인교포였더라면 교통규칙 위반 티켓을 띠었을 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

제가 친히 아는 친구 한 분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판사였습니다. 한 번은 그가 강간 법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.  증언석에 나온 강간 피해자는 처음부터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.  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그 피해자는 더욱 울음이 심하여 재판을 진행 할 수 없었습니다.  제 친구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피해자인 젊은 여성을 위로하였습니다. “저 못된 놈을 엄하게 다스릴 테니 이젠 진정하세요.” 하면서 피해자를 달래 주었습니다. 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을 신문기자가 들었던 것입니다. 그리하여 판사가 이미 피고인을 죄인시 하는 언사를 했다는 기사를 써 버렸습니다. 피고인을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말 한 마디로 그의 공정성을 지적 받고 그 재판관은  재판 판사의 임무를 딴 판사에게 넘겨 주어야 했습니다. 그 판사나 신문기자의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 철저한 공정성을 유지하는 이 곳의 사법제도에 미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명을 받았습니다.

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한 소니사의 회장이었던 모리다 아끼오씨는  자기의 아들이 입사를 희망했을 때 회사 인쇄소의 말단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. 그리고 자기의 딸은 회사에 입사시키지  않았습니다.  그들의 근황은 모르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한 딸이 아버지의 회사에 취직을 원했을 때 아버지기입사를 시켜주지 않아서  그의 딸은샌디에고에 소재한 일본계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.  차가운 아버지였을 까요? 아니면 공과 사를 분명히 한 아버지였을 까요?
한인은 인정이 많다고 알려졌습니다. 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 공정성이 인맥, 지연, 학연, 혈연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는 인종도 한인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. 미국에 와서까지도 이와 같이 연줄이 원칙보다 강세인 현상을 보면서 우리도 공과 사를 분면히 하고 지연, 학연,혈연을 철저히 초월할  수 있는 기풍이 아쉬워 지는 제 생각이 비 한국적일까? 하고 자문을 해봅니다. 끝
